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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학교는

3학년 2학기가 되니, 학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딸의 친구는 4교시만 마치

고 일찍 하교하거나 수업을 단축해 끝낸다며 부럽다고 

하고요. 아이 학교에선 적잖은 학생이 미술이나 체육 

실기 학원에 간다며 결석하고 있대요. 수업도 학생들의 

요구에 못 이겨 대부분 자습으로 진행되고, 원리 원칙

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불만스러워하는 목소리

가 높다고 해요. 학교에서 자습하느니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는 게 낫지 않냐고도 하고요. 아이도 얼마 전

에 아프지도 않으면서 조퇴하겠다고 하길래 “안 된다”

라고 말렸다가 크게 부딪혔죠. 말로만 듣던 ‘무너진 고3 

2학기 교실’의 현주소를 실감했습니다.

한데 아이나 학교를 탓하기엔 입시 구조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명확합니다. 현행 입시 제도는 9월 수시 접

수, 11월 수능, 12월 정시 모집으로 나뉘다 보니,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교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

육위원회에서는 수능이 끝난 뒤 수시와 정시를 함께 치

르는 ‘선(先) 교육과정 이수, 후(後) 대입 선발’ 체제로의 

전환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입시 일정을 수능 

이후로 모아, 고3 학생들이 2학기 수업까지 제대로 마

친 뒤 대입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대안이 대입 반영 학기를 늘

리는 것입니다. 현재 수시 모집은 대부분 3학년 1학기글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D-70
리포터의 창

11월 19일. 수능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바로 

고3이죠. 무심결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라는 말을 

건넸다간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줘”라는 날 선 

반응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엄마, 이제 진짜 

D-70이야!” 하고 말을 꺼내요. 

참 알 수 없는 고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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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평가하다 보니, 3학년 2학기 학교생활에 대한 긴장감은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정시 

모두 3학년 2학기의 출결과 내신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요? 고3 2학기가 

‘입시를 기다리며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고교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한 학기

로 남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독이 되는 유튜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딸아이는 요즘 부쩍 수능 수험표 뒤 가채점표 작성법, 합격 성공 사례 등의 유튜브 영상을 즐겨 봅

니다. 한데 불안감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영상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올해 재수하면 망한다’ 같은 자

극적인 썸네일도 흔하게 보이고요. ‘고3 2학기 학교 안 가는 법’ ‘질병 결석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체

험 학습으로 등교일 줄이기’ 등 ‘이제 학교생활은 의미 없다’라는 식의 유튜브 콘텐츠도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입시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하루라도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 수험생에게는 

솔깃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한데 질병 결석과 체험 학습은 본래 취지와 학교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3학년 2학기 역시 엄연한 고교 교육과정의 일부이고요. 무엇보다 2028학년 대입

부터는 출결을 정성 평가하는 대학과 전형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꼬꼬무’ 알고리즘

의 굴레에 빠져 쓸데없이 마음을 졸이기보다는, 남은 기간이라도 유튜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기 페이스대로 조용히 걸어가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들 사이에서는 장원급제를 무려 아홉 번이나 달성해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

은 율곡 이이의 기운을 팍팍 전하기 위해 아이 가방에 빳빳한 5천 원권 지폐를 넣어주기

도 합니다. 전설적인 ‘합격의 신’ 이이 선생님의 시험 운이 아이에게 착 붙기를 바라는, 일

종의 ‘합격 부적’인 셈이죠. 첫째 때 해보니 별 효과는 없더군요. ̂ ;̂;; 대신 외출 후 귀갓길 

서점에 들러 엄마의 응원을 담은 네잎클로버 키링을 샀어요. 이니셜까지 새겼으니 창피해

서 안 달고 다닌다고 해도 그냥 방긋 웃고 넘기지 싶었는데, 뜻밖에도 딸아이가 무척 좋아하더군요. 

하루에 한 번 밝은 얼굴로 말해보려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무 걱정 하지 마!” 


